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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계속된 억지주장에 단체협약갱신 논의가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다. 사측은 본교섭에서 안건 상정에 대한 요구도 하지 않다가 실무교섭에 들어서 갑자기 사측의 안을 내놓았다. 이에 조합은 비상식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사측안은 실무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열린 실무소위원회에서 조합은 안건상정 논의를 하면서 제출된 안이 안건으로 채택됐다면 그 제출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야지 무턱대고 ‘단체협약 갱신에 관한 사항’이니 사측의 안까지 받아달라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참고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주된 논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명의 여지가 궁색해진 사측은 다뤄야할 내용이 많다며 절차의 문제제기보다는 각각이 제시한 항목별 심의를 진행하자고 말하고 조합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논의의 초점을 돌리려 했다.

이에 조합은 사측이 교섭의 기본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하고 이미 본교섭에서 안건상정절차를 거친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며 폐회를 요구해 1차 단체교섭 갱신을 위한 실무소위원회가 폐회됐다.

사측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한 의도가 없다는 사측은 빠른 시일내 상정안건인 노동조합의 갱신안을 기준으로 단체협약 갱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조합은 9일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본부 조직국장회의를 열고 2003년 단체교섭 진행상황과 6대요구안을 공유했다.

조직국장들은 △상품판매 중지건 △군경력 소송 건 △인사보수규정 소송건 △연월차 등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또한 단체교섭이 사측의 무성의로 겉돌고 있는 가운데 유사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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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정상적인 교섭에 임하라!


9일, 1차 단체교섭 갱신을 위한 실무소위원회 폐회





▲노측 교섭위원들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정상적인 교섭을 원한다며 사측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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